
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보면 더욱 안전해요

③ 응급처치 분야 - 40
어린이 화상사고 예방하기가정에서 발생하는 화상

 ��뜨거운 물건은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둔다.

 ��뜨거운 주전자와 작동 중인 밥솥은 증기에 델 수  

있으므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둔다.

 ��아이가 식탁보를 잡아당겨 식탁 위에 있던 음식이  

쏟아질 수 있으므로 식탁보를 사용하지 않는다.

 ��요리할 때는 아이가 가까이 있지 않도록 한다.

 ��프라이팬 손잡이는 안쪽으로 돌려놓는다.

 ��다림질은 아이가 잠든 후에 한다.

 ��정수기의 온수는 잠금장치를 해둔다.

 ��어린 자녀를 목욕시키기 전에는 물의  

온도를 확인한다.

 ��아이를 안고 뜨거운 음식이나 차를 마시지 않는다.

 ��안전장치가 있는 전열 기구를 사용한다.

Check List화상의 종류와 원인

응급처치는 이렇게 해 주세요

• ��화상 즉시 흐르는 물에 20분 

이상 충분히 식혀주기

• ��물집 또는 피부가 벗겨진 경우 

깨끗한 거즈나 수건으로 감싸

주기

• ��상처 부위에 연고나 폼제제를 

붙이지 않고 상처 보호 후  

화상병원 진료보기

열탕

화상

• ��커피, 차, 라면 등 뜨거운 액체를  

몸에 쏟았을 때 입는 화상

접촉

화상

• ��고데기, 냄비 등 열기가 남아있는 

물건에 피부가 닿았을 때 입는 화상

증기

화상

• ��끓는 물이나 포트 등에서 뜨거운  

증기가 피부에 닿았을 때 입는 화상

저온

화상

• ��전자기기, 온열제품에서 나오는 

40~60℃의 열에 노출되어  

입는 화상

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

화  상

본 행동요령은 재난유형별로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제작한 것이므로
동일한 재난이라도 특수한 경우에는 행동요령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.



화상의 종류 및 구분 화상 종류별 국민행동요령사고 사례

• ��뜨거운 물체 및 음식으로 인한 화상이 70% 차지

사고 현황

비약물성 화학물질 1.7%

개인용품 2.1%

물질 3.4%

그릇, 용기 3.7%
(※ 전기용품 제외)

가전제품 7.0%

불,화영,연기
8.2%음식·음료

29.7%

뜨거운
물질·물체
40.4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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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화재 대피 중 화상

• 화상은 손상된 깊이에 따라 구분

• 가정 내 영유아 열탕 화상

일      시 ’23년 2월 22일 04시경

피해현황 70대 여성 안면부 1도, 양쪽 손과 발 2도 화상

사건개요 주택 화재 피난 대피 중 화상

일      시 ’22년 11월 25일 11시경

피해현황 1세 여아 2도 화상

사건개요 식탁에 있던 설렁탕 그릇이 엎어지면서 화상

전국 화상사고 현황(5년간, ’14~’18년)

화상의 종류

화상의 손상 정도

원인별

연령별

구분 내용 주요 증상

열상화상
화기나 뜨거운 

물체 접촉으로 발생

1도, 2도, 3도 화상

- 피부손상정도 확인

화학화상 유독성화학물질(강산,

강알칼리)의 접촉으로 

인해 발생

다른 화상과 달리 

화학화상은 천천히 

증상이 나타남

전기화상 전압 전류 접촉으로  

피부에 닿는 면적은 

적지만 큰 손상 발생

전류로 인해 피부를 

포함하여 신체 곳곳에 

손상이 있을 수 있음

흡입화상 화재 시 고온의 

열기나 유독가스 

흡입에 의해 발생

불에 그을리거나 탄 코털, 

쉰 목소리, 검은 탄소 

가루가 섞인 가래

표피층 손상으로

통증과 함께 

붉게 부어오름

진피층까지 손상으로

피부가 벗겨지거나 

물집이 생김

피하지방까지 손상으로

창백하고 통증이 

느껴지지 않는 정도

3~6일이 지나면 

자연적으로 치유

물집 껍질을  

덮어둔 채로  

병원 진료 받기

통증을 전달하는 

신경말단 파괴

(피부 이식 필요)

1도화상 2도화상 3도화상

열 화상

• 흐르는 시원한 물에 15분 정도 식히기
※ 노약자의 경우 저체온증 주의

• 상처 부위를 소독된 거즈로 덮기

화학화상

• ��가루 형태는 털어내고 액체 형태는  

생리식염수나 물로 씻어내기

※ 최대한 빨리 흐르는 물로 충분히 세척

• ��화학물질이 묻어있는 의복은  

조심스럽게 제거하기

전기화상

• 전류를 차단 후 환자에게 접근하기
※ 전기와 접촉된 사람을 직접 만지지 않기

• ��열화상 시 행동요령과 동일한 방법으로  

응급처치하고 신속히 병원 이송하기

흡입화상

• 지체없이 신속히 119 신고하기

• ��호흡 곤란 시 의복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 

의식, 호흡이 없는 경우 심폐소생술 실시

• ��0~4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(26.9%)


